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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 업계·유관기관·지자체간 협력하여 수급 안정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11.24.(금) 서울에서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

하였다. 

  최근 당진, 서산 지역 내 수소를 생산하는 일부 설비의 정비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중부지역(수도권, 충청권, 강원도)의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금번 회의는 수소 생산자,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산업부는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해 운영 현황 및 공급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정상 가동 중인 여타 수소 생산 설비에서의 여유 물량을 

수소 수급이 불안정한 충전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소 공급사에 협조 요청

하였다.

  또한 수급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업계·유관기관· 

지자체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소충전소에 원활하게 

수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수소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혜원 (044-20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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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소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요 

□ 개최 배경

ㅇ 중부지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강원권) 일부 수소충전소에 수소 수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주요 쟁점 논의 및 지원 방안 모색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안) : ’23.11.24(금) 13:00, 서울 정동빌딩 지하 1층 회의실

ㅇ 참석 : (정부)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주재)

(유통전담기관) 가스공사, (안전전담기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중부지역 지자체 수소 수급 담당자

(공급사·충전소) 하이넷, 가스기술공사, SDG, SPG, 창신화학, 린데,

어프로티움, 에어리퀴드, 서안에너지, 엔케이텍, 코하이젠 등

(수소생산자)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SK E&S

□ 논의 사항

ㅇ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ㅇ 원활한 수소 수급 방안 모색

□ 진행 일정(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3:00∼13:05(‘05) 모두발언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13:05∼14:25(’80) 중부지역 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및 
원활한 수소 수급 방안 모색     

14:25∼14:30(’0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